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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게 얼마 만의 우승인가’ 

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

(EPL)의 ‘명가’ 맨체스터 유나이티드

(맨유)가 오랜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

컵을 들어올렸다. 무려 8년 만이다. ‘전

설’ 알렉스 퍼거슨(스코틀랜드) 감

독이 이끌던 당시 맨유는 EPL 3연

패 2회 (1998~99·1999~00·2000~01, 

2006~07·2007~08·2008~09년)를 비롯해 

FA컵 7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EPL의 최

강자로 군림해왔다. 그러나 퍼거슨 감독이 

27년간 잡아온 지휘봉을 놓고 2012~13시

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맨유는 

침체기에 빠져 있다. 

그러는 사이 퍼거슨 감독이 재임 시절 

‘시끄러운 이웃’이라고 폄훼했던 지역 라이

벌인 맨체스터 시티(맨시티)는 유럽프로

축구 트레블(정규리그·FA컵·챔피언스리

그 우승), EPL 최초로 4년 연속(2020~21·2

021~22·2022~23·2023~24) 정상을 안는 등 

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. 

맨유는 이웃 사촌이 잘 나가니 배가 아

플 수 밖에 없었

다. 맨유도 호시

탐탐 정상을 노

리며 사령탑을 

숱하게 교체했

지만 뜻을 이루

지 못했다. 2013

년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데이비드 

모예스(잉글랜드), 루이스 판할(네덜란

드), 조제 무리뉴(포르투갈), 올레 군나르 

솔샤르(노르웨이) 감독이 맨유를 거쳐 갔

다. 2022년 7월 선임된 에릭 텐 하흐(네덜

란드·사진) 감독은 퍼거슨 감독 시절 이후 

지난해 리그컵에 이어 처음으로 2년 연속 

트로피를 들어 올린 사령탑이 됐다. 

맨유가 25일(한국시간) 영국 런던의 웸

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축구협

회(FA)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2-1로 꺾고 

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. 맨시티를 

꺾고 2015~16시즌 이후 8년 만에 정상에 

올랐다.

지난해 결승에서 맨시티에 1-2로 져 준

우승한 아쉬움을 1년 만에 되갚아준 맨유

는 대회 통산 13번째 우승 트로피를 챙겨 

역대 최다 우승팀 아스널(14회)과의 격차

를 좁혔다. 

퍼거슨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2년 연

속 트로피를 들어 올린 텐 하흐 감독은 

FA컵 결승전을 앞두고 현지 언론으로부

터 ‘FA컵 결과와 상관없이 경질될 것’이라

는 보도가 쏟아졌던 만큼 앞으로의 거취

가 주목된다. 

이와 함께 이번 시즌 잉글랜드 EPL에서 8

위에 그쳤던 맨유는 FA컵 우승으로 다음 시

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(UEL) 출전권

을 챙겨 유럽클럽 대항전에 나서게 됐다.

더불어 맨유는 구단 역사상 리그 최다 

패배(14패), 최다 실점(84실점), 마이너스 

골득실(-1점)을 기록하며 큰 실망감을 안

겼지만 FA컵 우승으로 이를 다소 만회할 

수 있게 됐다. 

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보스턴 셀틱스가 미국프로농구

(NBA)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3연승

을 내달렸다. 

보스턴은 26일(한국시간) 미국 인디

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게인브리지 

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3~24 NBA 

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(7전 4

승제) 3차전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원

정 경기에서 114-111로 이겼다. 3연승을 

거둔 보스턴은 남은 4∼7차전에서 1승

만 더 하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다. 4

차전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. 

보스턴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최근 

사례는 2년 전인 2021~22시즌(준우승)이

다. 지난 시즌에는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

서 마이애미 히트에 3승 4패로 분패했다. 

보스턴은 이날 3쿼터 한때 66-84로 

18점 차를 끌려가며 고전했다. 인디애

나의 주전 가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

다리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홈 팬

들의 성원을 등에 업은 인디애나에 경

기 막판까지 끌려다녔다. 

역시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진기

스가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

빠진 보스턴은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겼

을 때까지 106-111로 5점을 뒤졌다. 

그러나 종료 1분12초를 남기고 제이

슨 테이텀이 골 밑을 파고들다가 절묘

한 비하인드 백패스로 코너에 있던 앨 

호퍼드에게 노마크 3점 기회를 열어줬

다. 호퍼드의 3점포로 2점 차로 따라붙

은 보스턴은 종료 38초 전에는 즈루 홀

리데이가 골밑 득점에 이은 추가 자유

투로 112-111, 역전에 성공했다. 

인디애나는 이어진 반격에서 앤드루 넴

하드의 미들슛이 빗나갔고, 여전히 1점 차

에서 다시 공격권을 잡은 종료 3초 전 넴하

드가 홀리데이에게 공을 뺏기면서 다 잡

은 경기를 놓쳤다. 스카이데일리·연합뉴스 

18점 차 뒤집은 보스턴

NBA 동부 결승 3연승

8년 만의 우승 ‘환호’… 체면 살린 맨유

FA 결승 맨시티에 2-1 승… ‘경질설’ 텐 하흐 감독 거취 주목

스포츠

2023~24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

역대 처음으로 ‘무패 우승’의 쾌거를 이룬 

바이어 레버쿠젠이 31년 만에 독일축구협

회(DFB) 포칼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‘더블’

(2개 대회 우승)로 시즌을 마쳤다. 1904년 

팀 창단 이후 120년 동안 최고의 성적이다. 

레버쿠젠은 26일(한국시간) 독일 베를린의 

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

부 소속의 카이저슬라우테른과의 2023~24 

DFB 포칼 결승에서 전반 17분 터진 크라니

트 자카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1-0으로 승

리했다. 레버쿠젠은 자카의 득점 이후 전반 44

분 수비수 오딜롱 코수누가 경고 누적으로 퇴

장당해 수적 열세에 빠졌음에도 볼점유율에

서 60.8%-39.2%로 앞서며 1992~93시즌 이후 31

년 만에 DFB 포칼 왕좌를 되찾았다. 이로써 

레버쿠젠은 정규리그에 이어 DFB 포칼까지 

우승하며 더블의 기쁨을 맛봤다. 

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리그

와 유로파 리그를 포함해 43승 9무 1패의 

눈부신 성적표를 남겼다. 유일한 1패는 23

일 2023~24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

그(UEL) 결승에서 아탈란타(이탈리

아)에 당한 0-3 패배였다. 

레버쿠젠은 전반 17분 페널티아크 정

면 부근에서 시도한 사카의 왼발 중거리

포가 골대 왼쪽 상단에 꽂혀 승부를 갈랐

다. 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리그 무패 우승 ‘레버쿠젠’… 獨 컵대회도 석권 

미국 프로농구(NBA)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

데이텀이 26일(한국시간) 인디애나 페이서스와

의 동부 컨퍼런스 결승 3차전에서 3점포를 터뜨

린 뒤 포효하고 있다.  AP=연합뉴스

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25일(한국시간) FA컵 정상에 오른 뒤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.  AFP=연합뉴스

일 2023~24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

그(UEL) 결승에서 아탈란타(이탈리

아)에 당한 0-3 패배였다. 

레버쿠젠은 전반 17분 페널티아크 정

면 부근에서 시도한 사카의 왼발 중거리

포가 골대 왼쪽 상단에 꽂혀 승부를 갈랐

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시즌 

2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

을 보낸 바이어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

소 감독이 26일(한국시간) 우승컵을 들어올

리고 있다.   EPA=연합뉴스


